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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
지장보살 위신력과 공덕을 부처님
께서 대중들에게 찬탄하면서 많은
사람들이 지장보살을 믿고 따라 행
복한 삶을 이루도록 권유하는 장면
으로이뤄져있다. 
본문을 보면“<지장십륜경>에서

이르길, 그때 세존이 제석천왕에게
알렸다. ‘너희들은 알지어다. 지장
이란보살이있는데, 성문의모습으
로 이미 헤아릴 수 없이 오랜 대겁
의오탁악세시절에부처가없는세
계에서 유정들을 구족하게 성취시
킨 불가사의하고 뛰어난 공덕이 있
었다. 지장은 모든 부처님 국토를
이익 되고 안락하게 해 유정들에게
일체 질병과 고뇌, 근심과 고통의
절실한 핍박을 제거하고 그들이 구
하는모든소원을만족시켜줄수있
는 보살이다. 만약 어떤 사람이 밥
한끼먹을사이라도그에게귀의해
공양한다면, 모든구하고원하는것
을 속히 만족시킬 수 있고, 백겁을
귀의해 공양하는 것보다 뛰어난 효
과가 있다.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경전 안에서
설한바말법악세에는사람들의 6근이허물어져
흙으로빚는그릇과같고, 허공을보는것이배냇
소경과같아진다. 5욕은돌밭과같아지혜가싹트
지 않으며. 10악은 구린내 나는 사람 몸에 때가
묻어더러운것과같다. 이경은능히샘물처럼솟
아나는 번뇌를 멸해 삼보가 오래 이 땅에 머물게
할수있다.”
이어부처님은“내법을믿고받아실행하는제

자가 아래 세계에 이르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계
행 없는 자를 비록 마땅히 벌로 다스려야할 지라
도다시는속가로돌아가지않게해내법을부촉
하고 호지하게 할 것이다. 국왕과 대신, 지방수령
과관리들이오래도록안락하게살수있게할것
이다. 열종류공덕으로이익을주는10륜(十輪)이

라는 것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림에 신하 관료를
골라 임용해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히 하고, 군
인들은 적을 방어하도록 시키고, 사업을 닦아 경
영하며, 공예를 길러 공급하고, 선한 사람에게 상
을주고, 악한사람을벌하며, 삼보를세워중생들
을교화한다. 그들의10악을끊고, 10선을닦아능
히 삼보 종성의 법안이 긴긴 밤에도 멸하지 않게
해악마와원적들을항복시키고, 수행하는사람으
로하여금위없는도를이루게한다.”
본문에서는한국불자들이수행방편으로많이선

택하는지장신앙공덕과의의에대해자세하게언
급됐다. 이제어렵고힘든불황의그늘을지장보살
님원력의힘으로벗어날수있도록지장보살님을
찬탄하고의지해지장십륜공덕을바로누리는불
자들이되어야겠다. 선학스님(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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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3> 구성 : 김흥인

지장보살을 찬탄하시다

불찬지장(佛讚地藏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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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날어떤상인이남에게돈반푼을빌려쓰고오랫동안갚지못했다. 그는빚을갚으러떠났다. 앞에큰강이있었다. 뱃삯으
로두냥을건넜다. 돈빌려준사람을만나지못해다시강을건너면서두냥을또써버렸다. 결국반푼빚을갚으려다도리어
네냥의돈을손해봤다. 진빚은극히적었으나손해는커결국여러사람들의비웃음만샀다. 세상사람도그와같다. 작은명
예와이익을구하다가도리어큰손실을보게되니, 제몸을위해예의를돌아보지않으면, 현재에는허명을얻고미래에는괴
로움의갚음을받는다.

나도한잔
뽑아줘~

빌려주는
거야!

알았다구~

어? 왜200원만
주시나요?

두정거장만
갈거요!

받을건받아야
마음이편해…!

요즘사람들은말안하면
안갚아! 가서받아와야지~ 여섯정거장이면

요금이얼마요?

왜대답을안해? 언제줄거야!

아까불퉁씨가
그거주고갔어요!
잘먹고잘살라면서

가만있을걸…!

아까거랑합쳐서
천원주세요!

엇! 아까그차야냐?

어딜다녀오세요?

돈받으러갔다가
허탕쳤어…!

그런게어딧어요!
요금더주세요~

거~ 젊은사람이
되게팍팍하네…!

이봐! 불퉁이!
그깟몇푼땜에이렇게
와야겠어?

600원
이죠~

이건또뭐야~
어디간거야! 내일다시오자!

거~ 사람참!
치사하게나오네
내일줄게!

반푼의빚과네냥의손해 [백유경(百喩經)]

길은길을묻지않고길은길을가지않네
스스로길임을아는것은
아무런길도묻지않고아무런길도가지않네
오직, 사람만이길을묻고길을 묻는것은
인간은만물의영장이라는착각속에서
길을잃었기때문이다

자기를겸손이살피는자에겐
만물이스스로길이되도다.

스스로 길임을 아는 것은…

허허당의세상만사


